
Q1. <경기틴즈뮤지컬> 사업에 2년차로 참여하게 될 경우, 전년도 

프로그램과 작품을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올해 새로운 창작 뮤지컬 작품을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경우 작년에 진행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올해 신작을 창작하시기 전까지는 작년에 개발해 주신 작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운영기관에서 예술감독을 선임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자체적으로 선임하신 예술감독의 이력서를 지원신청서에 함께 첨부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에 선정되신다면 변화 없이 그대로 실제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기한까지 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최종 선정 

되셨을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적합성을 심의에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술 

감독의 최종 결정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협의해주셔야 합니다. 



Q3. <경기틴즈뮤지컬>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답변] 가산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과거  

뮤지컬 교육과 제작 사업 경험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실적은 

심의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교육용 창작 뮤지컬 개발을 예술감독이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Q5. 뮤지컬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진이 공연제작을 위해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예술감독을 선임하신 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기관 별로 뮤지컬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시는 지에 따라  

강사진이 신작 개발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작  

개발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한 강사진이 신작 개발진과 청소년 사이를 매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과공연 연습과 발표 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한 강사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Q6. 운영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가능은 하지만, 사업의 특성 상 안정적인 교육 공간 확보는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가능한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계신 장소를 

확보해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MOU협약 등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 확보가 가능 

하다는 근거를 지원신청서에 작성해주시면 심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Q7. 지원금으로 행정 보조 인력(계약직)을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경기틴즈뮤지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연 최대  

30일 미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단기용역(일용인력)’만 가능합니다. 


